
■ 중풍이란 뇌혈관 장애의 증세를 말한다.

생활환경이 다양해지고 마음 씀씀이가 포괄적이 되다 보니 각종 이

해관련문제로 인해 생기는 속상함이 많게 된다. 그때마다 혈압이 오르

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겠는가? 이렇

듯 편안하지 못한 생활 상태에서부터 질병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이

다.

■ 흔히‘중풍’을‘병중의 왕’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풍이 그만큼 치명적이며 일단 걸리게 되면 치료가 힘들고,

후유증이 오래 남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중풍에 대한 자각증세가

있어도 무심하게 방치하여 어느날 갑자기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중풍(中風)’은‘바람에 맞았다’는 뜻으로, 바람이란 언제 일어날지

도 모르고 어느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갑작스런 돌발 사태가 마치 바람과 같다하여 중풍, 또는 풍 맞았다고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 증상을 유심히 살펴 예방에 힘쓰면 불행

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 증상

갑자기 피로하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거나 또는 한쪽 얼굴이

씰룩거린다던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우둔해지

거나 또는 손이 잘 저리고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경우에는 일단 혈액

순환 부조 현상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 혈액 순환이 잘 안되어 말초혈

관에서 혈액 속의 탁한 성분들이 혈관벽을 막으면 혈액의 흐름이 부드

럽지 못해 손과 발이 저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혈액 장애가 사지 말단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진다든지 하면 이른바 뇌혈전성

중풍증이 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때 오른쪽 뇌혈관이 막

혔을 경우에는 왼쪽 손과 발을 못 쓰게 되며, 왼쪽 뇌혈관이 막혔을 경

우에는 반대로 오른쪽 수족을 못 쓰게 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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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 중 유독 겨울철에 중풍의 발생률이 높았다. 그것은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 모든

혈관이 수축하므로 혈액 순환에 더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물의 이치가 더우면 벌어지

고 활동적이지만 추우면 오므라들고 비활동적이 되는 것.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혈압에 신

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풍은 꼭 혈압이 높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저혈압 환자만 해도 기궐 즉,

기가 빠져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며, 중부증이라고 하여 경락의 흐름이 막혀서 수족을 못 쓰고

의식을 잃으며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급히 사관을 놓아주고 십선혈이라고 해

서 열 손가락 끝에서 피를 내주거나 인중이라고 코와 윗입술 사이 움푹 패인 중간 부위를 바

늘로 찔러서 피를 내주는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 

'기통즉혈통(氣通卽血統)이요, 기불통즉혈불통(氣�通卽血�統)'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가

통하여야만 모든 신경이 깨어나고, 그렇게, 기를 소통시켜 주어야 혈액 순환이 원만히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 문제가 아닌 기의 불통으로 인하여 중풍으로 쓰러지는 경

우도 많이 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경우라든지 식사 도중 전화

를 통해 안좋은 소식을 전해 받은 경우 등 실로 여러 가지이다. 

�

■ 삼가야 할 음식과 생활습관

예로부터 이렇게 고혈압 또는 중풍의 전조현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방이 많은 육식과

너무 매워서 열을 내는 음식을 삼가게 하였다. 이것은 혈액이 탁해져 생기는‘담음’이라는 끈

적끈적한 액체 때문이다. 이것이 혈관 벽에 붙으면 접착제 역할을 하여 파괴된 어혈, 즉 죽은

핏덩어리들과 지방 덩어리들을 뒤엉키게 만들어 혈관벽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또한, 흥분을 잘하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경우에도 혈압이 쉽게 오르거나, 곧바로 뇌혈

액 장애를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

중풍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려서 오질 않는다. 젊다고 방심하다간 큰일 나는 법, 해

마다 통계적으로 보면 중풍 또는 풍에 맞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과거에는 고령층에서

풍의 발생률이 높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옛날에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걸린다고 하여 노인 건강으로 겨울철 중풍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관심을 두었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풍 따위는 관계없어!”, “나는 여자니까! 그리고, 육식도 별로 하지 않

는데 뭐!”, “우리 집안에는 고혈압이나 중풍을 앓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유전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어.”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풍을 남의 일로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풍병에 대해 지난친 염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체크한다면, 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문의 : 자생한방병원 02-3218-2000(www.jas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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